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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
4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 앞

요단강가에 도착했어요. 
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

사람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.

“자, 자, 거기 뒤에 손 높이 들어봐요!
육십만 천 칠백 이십 팔 명, 이십 구 명... 

아 조용히 좀 해요, 헷갈리잖아!” 

601,730명! 그런데 이 숫자는
20세 이상 남자들만 센 거 였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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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여자와 아이들의 수가 훨씬 더
많았지만, 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
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을

세어서 땅을 나누어주었답니다.

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
들어가서 한 평의 땅도 못 받는 거였죠. 

그 당시 법이 그랬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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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여러분! 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
딸 부잣집 다섯 자매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.

큰 언니 말라와 둘째 노아, 셋째 호글라와
넷째 밀가, 그리고 막내 디르사 

성경에 ‘슬로브핫의 딸들’이라고
등장하는 다섯 명의 자매가 모여서

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...

“아니,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우리 집만 땅을
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? 

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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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노아가 말문을 열었어요. 
다섯 자매의 아버지 슬로브핫은 광야에서

돌아가셨고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
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도

땅을 나눠받지 못 한다는 거였어요.

“맞아요, 우리가 땅을 받지 못 하면 돌아가신
아빠의 이름도 사라져버리잖아요.”

잠자코 동생들의 말을 듣던 맏언니 말라가
차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

“그래, 얘들아. 그러면 내일 회막 앞으로 가서
모세 할아버지한테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자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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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둥! 드디어 다음날 아침해가 밝았어요.

마을 중앙의 회막 앞에는 모세, 대제사장과
지도자들, 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. 

“아침부터 무슨 일이야?
대제사장과 어르신들이 다 나와 있네. 

아니, 모세님도 나오셨네?”

“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슬로브핫 알지?
그 집안의 딸들이 모세님한테 

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다네.
어린 여자애들이 당돌하네 그려..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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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세가 자매들에게 말했어요.

“자,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
이야기를 해보거라.”

사람들의 눈동자가 자매들에게 향했어요. 
슬로브핫의 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

눈빛이 반짝반짝 했어요.
맏언니 말라는 긴장이 되는 듯 숨을 들이마시고는

말문을 열었어요.

“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
하나님을 배신해서 벌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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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아버지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
우리가 땅을 나눠받지 못 하고, 

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고,
우리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니

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? 
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땅을

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땅을 나눠주세요.”

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당당했어요. 
하지만 눈을 감고 자매의 말을 듣던

모세의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. 

”끙~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올테니
기다리도록 하여라...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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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세는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.

“하나님,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
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.. 

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“

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.

“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도다. 
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땅을 물려받을 때에

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땅을 그 딸들이
나누어 받게 하여라~”

그리고 하나님은 묻지도 않은 것까지 명령하셨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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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
이렇게 알려주거라. 

앞으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
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는 걸

법으로 만들도록 하여라.
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인 만큼 

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따라야 하느니라.
알겠느냐~”

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모세가
다시 사람들 앞에 섰어요.

”음...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~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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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로브핫의 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
환호했어요!

”언니들, 모세님 말씀 들었지?
하나님이 우리 말이 맞다고 하셨대!“

”그래 얘들아.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
들어가면  우리도 떳떳하게 아빠 몫의

땅을 물려받고 우리 가문도 이어질 수 있어~!“ 

가나안 땅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
이루는 데 동참하게 됐어요. 


